
기다리던 눈이 오지 않았다

눈이 온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듣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라고 해도 별 것은 없었다.  자동차에 

기름을 충분히 넣고 물과 먹을 것을 조금 더 사다가 놓는 것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던 눈은 오지 않았다.  얼마나 허무 하던지 서북미에 살면서 동부와 같은 눈을 기다린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전부 좋아하는 나에게 아쉬운 일이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른 곳 보다 노숙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눈이 오지 않았기 망정이지 만일 눈이 많이 왔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어려울까 생각을 하며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늘 준비하며 사는 것에는 손해가 없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다.  날씨의 변화를 준비하며 사는 내가 과연 예배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매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다.  

목회를 하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던 마치 말씀과 기도를 일에 맞추어 사는 것 

같이 살던 지난 수 십 년의 삶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시간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내 개인 신앙생활의 

적응이 쉽지 않다.  그만큼 내가 그 시간대에 예배를 위하여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역의 방향과 나 개인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목회와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다른 할 일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스스로 단단히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주일 준비에 끌려 다니는 목사는 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는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목회가 우선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우선인가?를 돌아보면 나의 개인의 건강한 믿음생활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거기에서 고백과 

말씀의 깊이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 준비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큰 소리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본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고 

말씀하신다. 노아와 같이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나 스스로를 위한 믿음의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한다. 그만큼 많이 부족하고 앞서서 인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벅찬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전하기 위해서는 눈이 오든 오지 

않든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다.


